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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고구마 재배면적은 2022년 현재 2000년 대비 1.4배 증가하였으며, 전라북도의 재배면적은 약 2.1배 정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

다. 전북의 고구마 재배면적은 전국의 16.3%를 차지하고 있어 농가소득에 중요한 작물로 자리잡고 있다. 한편, 고구마의 소득

은 10a당 1,786천원으로 밭작물 중에서는 높은 편이다. 그러나 노동력 투입시간은 10a당 84.4시간으로 벼 11.0시간보다 7.6배 

높다. 이와 같이 고구마의 소득은 타 전작물에 비하여 높은 편이지만, 투입노동력과 고용노력비가 많아 농가경영에 부담을 주

고 있는 실정이다. 본 연구는 고구마 삽수의 크기를 조절하여 삽식노력을 절감하고,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행하였고, 

그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. 

[재료 및 방법]

고구마 삽수의 마디수에 따른 생육 및 수량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삽수를 1~4마디로 조제하여 삽식하여 생육 및 수량성을 비교

하였고, 시험품종은 진율미이었다. 또한 마디수에 따른 괴근의 비대특성을 구명하기 위하여 4마디, 7마디, 10마디, 13마디로 

조제하여 각 마디수에 따른 괴근의 특성을 비교하였다. 시험품종은 진율미이었고, 재배방법은 표준재배법에 준하였다. 

[결과 및 고찰]

고구마 삽수의 마디수에 따른 생육 및 괴근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. 삽수의 마디수에 따른 입모율은 4마디에서 가장 

입모율이 높았으나, 표준묘 대비 43% 수준으로 낮은 편이었다. 만장, 분지수, 마디수, 만중에서도 표준묘에 비하여 마디묘의 

생장량은 적었다. 마디묘의 괴근특성을 살펴본 결과, 표준묘에 비하여 마디묘의 상저평균중, 괴근건물률, 주당상저수 등이 통

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었다. 재식밀도에 상저당 무게는 50-100주를 재식하였을 때 202-221g으로 가장 무거웠고, 표준묘의 상

저중은 123g으로 가벼웠다. 고구마 마디수별 묘의 길이와 무게는 마디수가 많아질수록 길고 무거웠고, 포장생존율은 3마디묘

가 46.7%로 가장 낮았고, 7마디 이상의 묘에서는 생존율이 높았다. 수확기(삽식후 120일)의 괴근 평균중(g)은 3, 7마디묘에서 

가장 무거웠고, 10, 13마디묘는 유의하게 가벼웠다. 주당괴근수는 13마디묘에서 가장 많았고, 3마디묘에서 가장 적었다. 수량

은 10, 13마디묘에서 유의하게 많았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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